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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Ｎｅｗｓ Ｒｅｌｅａｓｅ 

2019 년 ８월 ２９일 

게이세이전철 주식회사 

 

스카이 라이너권 발매 카운트에서도 이용 가능!! 

모바일 결제 서비스 ‘Alipay’・’WeChat Pay’를  

일본 국내 스카이 라이너권 발매 카운터에서도 

이용할 수 있습니다 

９월 １일(일)부터  
 

게이세이 전철(본사: 치바현 이치카와시, 사장: 고바야시 도시야)의 새로운 서비스에 

대한 안내입니다. 2019 년 ９월 １일(일)부터 SKYLINER & KEISEI INFORMATION 

CENTER (나리타공항제 1 터미널역 구내, 나리타공항제 2・제 3 터미널역 구내) 및 

스카이 라이너권 발매 카운터(나리타공항제 1 터미널, 나리타공항제 2・제 3 터미널, 

닛포리, 게이세이 우에노), 나리타공항 터미널 빌딩 1 층의 게이세이 전철 승차권 

발매 카운터에서 ‘게이세이 스카이 라이너’ 특급권・승차권 등을 구매할 때, 중국의 

대표 모바일 결제 서비스 ‘Alipay’・‘ WeChat Pay’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 

 

당사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 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

인터넷 티켓 구입 서비스인 ‘Skyliner e-ticket’의 결제 수단으로 ‘Alipay’・ ‘WeChat 

Pay’를 도입하여, 일본을 방문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‘게이세이 스카이 라이너’의 

특급권・승차권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 

 

그리고 이번에 국내 스카이 라이너권 발매 카운터에서도 ‘Alipay’・ ‘WeChat Pay’를 

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따라서 나리타 공항을 비롯해 스카이 라이너권 발매 

카운터에서 일본 도착 후, 엔화로 환전하지 않고 ‘Alipay’・ ‘WeChat Pay’를 통해 

‘게이세이 스카이 라이너’의 특급권・승차권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한층 더 

편리해 졌습니다.  

 

앞으로도 게이세이 전철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확충을 통해, 일본 여행을 

한층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 

 

 

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.   

 

 

 

 

 

 

  

‘Alipay’ 로고 마크 

 

‘WeChat Pay’로고 마크 

https://ja.dict.naver.com/search.nhn?query=%EB%A1%9C%EA%B3%A0
https://ja.dict.naver.com/search.nhn?query=%EB%A7%88%ED%81%AC
https://ja.dict.naver.com/search.nhn?query=%EB%A1%9C%EA%B3%A0
https://ja.dict.naver.com/search.nhn?query=%EB%A7%88%ED%81%A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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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카이 라이너권 발매 카운터에서의  

‘Alipay’・‘WeChat Pay’ 

이용에 관하여 

 

1. 이용 가능한 발매 장소 

・‘SKYLINER & KEISEI INFORMATION CENTER’  

(나리타공항제 1 터미널역 구내, 나리타공항제 2・제 3 터미널역 구내) 

・스카이 라이너권 발매 카운터 

(나리타공항제 1 터미널, 나리타공항제 2・제 3 터미널, 닛포리, 게이세이 우에노) 

 

・나리타 공항 터미널 빌딩 1 층의 게이세이 전철 승차권 발매 카운터 

 

2.개시일 

2019 년 ９월 １일(일) 

 

3. 구입 가능한 상품 

① 스카이 라이너 편도 승차권, 특급권 

② 스카이 라이너 왕복 승차권, 특급권 

③ 스카이 라이너 회수권 

 

이상 

 

【참고】 

‘Alipay’‘WeChat Pay’에 관하여 

‘Alipay’는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, 이용자수는 약 10 억 명입니다. 

‘WeChat Pay’는 중국의 대표적인 SNS 애플리케이션 ‘WeChat’을 통해 이용할 수 

있는 스마트 폰 결제 서비스로, 이용자수는 약 8 억 명입니다. 중국에서는 온라인 

결제가 보편화되고 있으며, 그 중에서도‘Alipay’와 ‘WeChat Pay’의 이용자가 

절대적으로 많습니다.  

 

금일 이 자료는 아래 기자 클럽에 전달하였습니다. 

〇국토교통 기자회 〇국토교통성 교통운수 기자회 〇토키와 클럽 

〇도쿄도청 기자클럽 〇외국인 기자클럽 〇지바현정 기자클럽 

〇 지바현 경제 기자회 〇나리타공항 기자회 〇나리타공항 민방 클럽 


